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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다양한 인터넷 환경의 변화와 4차 산업혁

명 시대의 도래로 수입업자들을 통해서 제한되어오던 

해외 물품의 반입이 개인들로 확대되어 해외에서 직

접 구매(이하 해외직구)하거나 해외로 직접 판매(이하 

역직구)하는 새로운 소비구매방식이 보편화 되고 있

다[1].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역직구가 해외직구를 역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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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해외직접구매와 해외직접판매와 거시경제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도출하고 공적분 검정, 충격반

응을 이용하여 인과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 이용된 모형은 벡터오차수정모형(vector error correlation 

model)이고, 거시경제변수인 소비자물가지수, GDP를 이용하였고, 전자상거래변수로는 해외직접구매, 해외직접판매, 

온라인쇼핑액을 이용하였다.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해외직접구매는 소비자물가지수와 인과관계가 있고, GDP는 해외

직접판매, 온라인쇼핑액과 각각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ECM의 충격반응분석 결과에 따르면, 해외직접구

매는 소비자물가지수와 GDP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해외직접판매는 소비자물가지수와 GDP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해외직접구매와 해외직접판매 모두 온라인쇼핑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해

외직접구매가 온라인쇼핑액에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paper is analyzed causality using cointegration test and impact response after 

deriving a causality between direct overseas purchasing and sale and macroeconomic 

variables. The model used for the empirical analysis is the vector error correl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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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가 2016년 1분기이며, 이때 역직구가 5,071억원, 

해외직구가 4,463억원 이었다. 이로 인해, 2011년 1

조불 무역실적 이후 침체되고 있는 우리나라 무역의 

새로운 활로를 해외직구 및 역직구가 열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하였다[2].

해외직구 시장 규모는 2016년 1조 9,079억원에서 

2017년 2조 2,436억원으로 17.6% 증가하였고, 

2018년에는 2조 9,248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30.4%가 증가하였다. 역직구 시장 규모는 2016년 2

조 2,934억원에서 2017년 2조 9,510억원으로 

28.7% 증가하였고, 2018년에는 3조 5,777억원으로 

전년대비 21.2%가 증가하였다. 2018년 해외직구 국

가(대륙)별로는 미국 1조 5,372억원, EU 6,076억원, 

중국 5,042억원, 일본 1,944억원 순으로 미국 

19.5%, 뗘는 27.4%, 중국 95.4%, 그리고 일본은 

15.8% 증가하였다. 2018년 역직구 국가(대륙)별로 

중국 28,630억원, 일본 1,915억원, 미국 1,661억원, 

ASEAN 1,655억원 순으로 중국은 23.6%, 일본 

38.6%, ASEAN 53.4% 증가하였으나 미국은 8.4% 

감소하였다[3]. 이러한 해외직구와 역직구 급증으로 

인한 소비 트랜드 변화는 국내 소비재 수입시장 전체

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꾸고 있다[4].

지금까지의 해외직구에 관한 연구는 주로 소비자 

피해 그리고 그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법이나 제

도적인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 내용도 

국내 소비자가 해외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할 때 

발생 되는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다루고 

있다[2]. 또한, 역직구에 대한 연구는 조현수[5] 외에

서는 중화권 소비자들을 해외수출량과 역직구 시장 

확대의 가장 큰 주역으로 꼽았으며, 류밍옌[6] 외에서

는 온라인 업체들의 수출액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역

직구가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7].

즉, 매년 급증하는 해외직구와 역직구로 인한 국내 

전자상거래의 변화를 분석하는 연구가 미비하였고, 

우리나라 역직구가 해외직구를 역전한 것에 착안하여 

해외직구와 역직구가 국내 전자상거래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외직구와 역직구의 시장을 분석

하고, 선행연구를 통해 소비자물가지수, GDP를 실증

분석에 필요한 변수를 설정하고, 이러한 거시경제변

수 등을 이용하여 해외직구 및 역직구와 전자상거래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한 모

형으로는 VECM을 이용하고 그랜저-인과관계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2014년 1분기부터 2018년 4분기까지

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였다.

2. 선행연구

2.1 해외직구와 역직구 시장분석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은 ICT의 발달, 합리적 소

비문화의 확산, 그리고 소비패턴의 변화 바람을 타고 

하나의 단일시장이 되면서 해외직구와 역직구 시장 

규모도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2, 8]. 

표 1의 역직구와 해외직구의 시장 규모를 살펴보

면, 2018년 4/4분기 역직구 판매액은 9,648억원으

로 전년동분기대비 12.4% 증가하였으며, 해외직구 

구매액은 8,966억원으로 35.4% 증가하였다. 역직구 

판매액 중 면세점 판매액은 7,668억원으로 전년동분

기대비 13.1% 증가하였고, 전분기대비 역직구 판매

액은 8.2% 증가(면세점 판매액은 4.2% 증가)하였으

며, 해외직구 구매액은 28.9% 증가하였다. 

표 1. 해외직구와 역직구 현황
Table 1. The current status of direct overseas purchasing 

and sales
                                         (억원, %)

구분
2017년 2018년 증감률

연간 4분기 연간 3분기 4분기
전분기

비
전년동
분기비

역직구 
판매액1) 29,509 8,582 36,039 8,915 9,648 8.2 12.4

면세점 23,399 6,779 29,196 7,359 7,668 4.2 13.1

해외직구 
구매액2) 22,436 6,620 29,717 6,956 8,966 28.9 35.4

1) 해외 역직구, 본선인도조건(FOB)으로 작성

2) 일반 및 간이 신고는 운임, 보험료 포함조건(CIF),

목록통관은 본선인도조건(FOB)으로 작성

출처 : 통계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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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가별 해외직구와 역직구 현황
Table 2. The current status of direct overseas purchasing 

and sales by country
(억원, %)

구분
2017년 2018년 전년비증감률

직접
판매

직접
구매

직접
판매

직접
구매

직접
판매

직접
구매

합계 29,50922,436 35,77729,248 21.2 30.4

미국 1,81312,869 1,66115,372 -8.4 19.5

중국 23,162 2,581 28,630 5,042 23.6 95.4

일본 1,382 1,679 1,915 1,944 38.6 15.8

ASEAN 1,079 126 1,655 106 53.4 -16.2

EU 316 4,770 356 6,076 12.8 27.4

중동 80 8 80 10 0.0 18.7

중남미 102 2 117 2 14.0 8.7

대양주 190 278 176 526 -7.2 89.1

기타 1,385 123 1,186 171 -14.3 38.7

출처 : 통계청 홈페이지

표 2의 2018년 국가(대륙)별 역직구 판매액을 살

펴보면, 중국이 2조 6830억원, 일본이 1,915억원, 

미국이 1,661억원, ASEAN이 1,655억원 순이며, 중

국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대륙)별 역

직구 판매액 구성비는 전년대비 중국은 23.6%, 

ASEAN 53.4%, 일본은 38.68% 증가하였으나, 미국

은 8.4% 감소하였다.

표 2의 2018년 국가(대륙)별 해외직구 판매액을 

살펴보면, 미국이 1조 5,372억원, EU가 6,076억원, 

중국이 5,042억원, 일본이 1,944억원 순이며, 미국이 

전체의 52.6%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댁륙)별 해외직

구 판매액 구성비는 전년대비 미국은 19.5%, EU는 

27.4%, 중국은 95.4%, 일본은 15.8% 증가하였으나, 

ASEAN은 16.2% 감소하였다. 

표 3. 상품군별 해외직구와 해외직구 현황
Table 3. The current status of direct overseas purchasing 

and sales using by goods
(억원, %)

구분
2017년 2018년 전년비증감률

직접
판매

직접
구매

직접
판매

직접
구매

직접
판매

직접
구매

합계 29,50922,43635,77729,248 21.2 30.4
컴퓨터 및
주변기기

88 379 69 524 -22.0 38.3

가전·전자·
통신기기

751 2,773 979 4,422 30.3 59.5

소프트웨어 6 87 14 112 122.0 27.9

서적 215 182 284 211 31.8 15.5

사무·문구 61 84 44 119 -28.6 40.7
음반·비디오
·악기

349 72 597 89 71.2 24.7

의류 및 패션 
관련상품

4,109 8,116 5,20310,690 26.6 31.7

스포츠·레저
용품

166 393 149 527 -10.7 34.1

화장품 22,360 1,48826,828 1,642 20.0 10.4

아동·유아용품 178 541 197 632 10.8 16.9

음·식료품 311 5,428 452 6,548 45.7 20.6

농축수산물 1 66 4 62 211.9 -7.0
생활용품 및 
자동차용품

470 1,389 416 1,624 -11.6 16.9

기타 442 1,438 543 2,047 22.7 42.3

출처 : 통계청 홈페이지

표 3의 2018년 상품군별 온라인 역직구 구매액 

및 해외직구 판매액을 살펴보면, 역직구 판매액은 전

년대비 화장품은 20%,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은 

26.6%, 음반·비디오·악기는 71.2% 등은 증가하였으

나, 생활용품 및 자동차용품은 11.6%, 컴퓨터 및 주

변기기는 -22.0% 등은 감소하였다. 해외직구 구매액

은 농축수산물을 제외한 모든 상품군의 구매액이 증

가하였다. 즉, 전년대비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은 

31.7%, 가전·전자·통신기기는 59.5%, 음·식료품은 

20.6%가 증가하였으나, 농축수산물은 7% 감소하였

다. 

2.2 선행연구

현재 인터넷이 국제무역을 촉진한다는 연구도 최

근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해외직구 시장이 급성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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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주문한 것과 다른 상품의 배달, 배송 중 분실 

등 소비자 피해 및 문제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2]. 

이성호, 한상린 연구에서는 해외직구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관련 업체들의 마케팅 활용을 목적으로 한 

연구로써, 해외직접구매에 대한 쇼핑의 만족에 미치

는 영향을 해외직접구매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된 가

치인 경제적 가치, 감성적 가치, 편의적 가치, 사회적 

가치로 나누어서 분석하였고, 해외직접구매에 대한 

쇼핑의 만족이 해외직접구매에 대한 지속적인 이용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9]. 

김창봉, 민철홍, 박상안의 연구에서는 B2B 해외직

구 및 역직구의 결정요인을 서비스 내부적 요인과 외

부적인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 ․ 외

부 요인들이 중소기업의 해외직구 및 역직구의 활성

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중소기업의 수출확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내

부적인 요인에는 기업정보, 기술플랫폼, 결제방법, 인

증보안을 포함시키고, 외부적 요인에는 관세절차, 물

류배송, 법․제도를 포함시켰다[2].

정석모, 박승락(2016)에서는 B2C 전자상거래 촉

진요인을 도출하고, B2C 전자상거래 촉진요인들이 

국내 온라인쇼핑거래액 및 해외직구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질 GDP, 신용카드 이용건

수, 가구당 처분가능소득, 환율, 15세 이상 인구, 정

보통신부문설비투자, 인터텟 프로토콜 IPV4 보유수, 

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 등의 변수를 이용하여 전자상

거래 촉진요인과 국내 온라인 쇼핑 및 해외직구와의 

인과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그리고 실증분석 결과

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택배 서비스기업들에게 과제 

및 성공적 물류 운영전략을 제안하고 있다[10]. 

선일석, 권재현 연구에서는 도소매 서비스 분야에 

영향을 주는 경제 환경을 분석하였는데, 도소매 서비

스 생산지수와 거시경제변수인 생활물가지수, 실업률, 

경제성장률, GDP, GNI 등을 사용하여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11]. 

그 외에도 이근영 연구에는 거시경제 변수 GDP, 

물가, 원/달러 환율, 실질통화량 등을 활용하여 유가 

충격이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인과성을 

분석하였다[12]. 

VAR모형이나 VECM 모형의 장점은 변수와 경제

이론에 대해 가정하거나, 변수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

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모형에 모든 변수들을 포함

시켜 변수 간의 인과관계검증 및 충격반응관계뿐만 

아니라, 특정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의 상

대적 중요도를 평가할 수도 있다.

3. 실증분석

본 논문에서는 해외직구와 역직구가 전자상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해외직구 구입량, 역직

구 판매량, 소비자물가지수, GDP, 온라인쇼핑액을 

이용하였고, 분석은 시계열 분석연구에 많이 사용되

는 벡타오차수정모형(VECM)을 이용하였다.

실증분석에 이용한 데이터는 2014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분기별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해

외직구 구입량은 IMPORT, 역직구 판매량은 

EXPORT, 소비자물가지수는 CPI, 온라인쇼핑액은 

ONLINE이라는 변수로 사용하였다.

3.1 단위근 검정

시계열 분석에서는 가성적 회귀(spurious 

regression)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의 

안정성을 검정해야 한다. 즉, 불안정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 회귀 분석하는 경우, 변수들 간에 아무런 관

계가 없음에도 유의성이 높은 회귀식이 추정될 수 있

기 때문이다[7, 11].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의 안정성을 검정하기 위해 

ADF(Augmented Dickey-Fuller)와 PP (Phillips-Perron) 

단위근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표 5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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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ADF 단위근 검정
Table 4. ADF Unit-Root Test

Level
Variable None Intercept Trend and 

intercept

GDP 7.2119 0.0574 -3.3206

CPI 3.3553 0.2982 -2.3500

ONLINE 5.3784 0.4360 -2.6086

IMPORT 0.8911 4.7356 0.1290

EXPORT 2.4747 -2.9488* -0.5992

1st differential 
Variable None Intercept Trend and 

intercept

GDP -0.1109 -3.7613** -3.4883*

CPI -0.1616 -5.5708*** -5.9278***

ONLINE -1.8689* -4.5398*** -4.4400**

IMPORT 0.4451 -0.4621 -13.0359***

EXPORT -1.1636 -5.2079*** -6.9803***

주: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표 5. PP 단위근 검정
Table 5. PP Unit-Root Test

Level
 variable None Intercept Trend and 

intercept

GDP 14.3713 0.3045 -4.5939***

CPI 3.3553 0.5789 -2.3500

ONLINE 11.5786 1.9388 -2.5921

IMPORT 3.1560 0.1243 -3.0617

EXPORT 3.8075 -2.0971 -1.0250

1st 
differential 

Variable
None Intercept Trend and 

intercept

GDP -1.2868 -8.4208*** -8.1331***

CPI -3.5518*** -5.5708*** -6.9056***

ONLINE -1.7339* -4.9552*** -5.2865***

IMPORT -4.8968*** -7.5080*** -9.2396***

EXPORT -3.1189*** -5.1573*** -7.8060***

주: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표 4와 표 5의 단위근 검정 결과, GDP, CPI, 

ONLINE, IMPORT, EXPORT는 단위근이 존재하는 

불안정한 시계열로 나타났으나, 모든 변수를 1차 차

분하였고, 1차 차분 변수에 대해 단위근 검정을 한 

결과, 모든 변수가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

각하여 안정적인 시계열로 나타났다.

3.2 공적분 검정 및 적정 시차 결정

시계열 분석에서는 단위근이 존재하는 불안정한 

시계열은 차분을 통해 안정적인 상태로 바꾸어 분석

한다. 그런데 차분을 할 경우 정보가 상실되는 오류

가 발생할 수 있다[11, 13]. 특히, 변수들이 같은 차

수로 적분될 때, 변수간의 공적분이 될 가능성이 있

으므로 공적분 검정을 통해 변수들이 장기적인 균형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

에 따라 공적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에 대한 정보를 

반영해야 한다[11, 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요한센 공적분 검정을 실시

하여 다변량 시계열 간의 공적분 관계를 검증하여 장

기적인 균형 관계의 유무를 판단하였다.

표 6. 요한센 공적분 검정 결과
Table 6. The result of Johansen cointegration test
(a) Trace test

Hypothesized
No. of CE(s)

Trace
Statistic

0.05 Critical
Value Porb.

None* 126.6781 69.81889 0.0000

At most 1* 64.93526 47.85613 0.0006

At most 2 32.38692 29.79707 0.0246

At most 3 13.03093 15.49471 0.1137

At most 4 0.265562 8.841465 0.6063

(b) Maximum eigenvalue

Hypothesized
No. of CE(s)

Max-Eigen
Statistic

0.05 Critical
Value Porb.

None* 61.74288 33.87687 0.0000

At most 1* 32.54834 27.58434 0.0106

At most 2 19.35598 21.13162 0.0870

At most 3 12.76537 14.26460 0.0851

At most 4 0.265562 3.841465 0.6063

표 6의 Trace test와 Maximum Eigenvalue 

Test 요한센 공적분 검정 결과에서 보면, 시계열 변

수간에 공적분이 없다는 가설을 유의수준 5% 수준에

서 기각한다. Trace Test 결과에 따르면 공적분이 3

개 존재하고, Maximum Eigenvalue Test에 따르면 

공적분이 2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계열 분석을 위한 모형의 최적 

시차를 결정하는데 Akaike 정보기준(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IC)와 Schwartz 정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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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Schwartz information criterion, SIC)을 이용하

였다. 표 8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Akaike 정보 기준 

및 Schwartz 정보 기준이 최소로 되는 시차 2를 적

정 시차로 선정하였다.

표 7. 적정 시차 결정
Table 7. Appropriate lag determination

Lag
Test

AIC SIC

0 -18.31 -18.31

1 -24.82 -23.34

2 -29.02* -26.30*

*indicates lag order selected by the criterion

3.3 인과관계 검정 

그랜저-인과관계 검정을 이용하여 해외직구, 역직

구 Online 판매량과 거시경제변수인 소비자물가지수, 

GDP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EXPORT, GDP, IMPORT는 CPI 변화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유의수준 5%에서 기각하

므로 EXPORT, GDP, IMPORT는 1차, 2차, 3차 시

차에서 CPI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CPI, GDP, 

ONLINE는 IMPORT 변화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유의수준 1%에서 기각하므로 CPI와 

ONLINE은 1차, 2차, 3차 시차에서 IMPORT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이고, GDP는 1차, 2차 시차에서 

IMPORT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GDP가 ONLINE 변화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귀

무가설을 유의수준 5%에서 기각하므로 GDP는 1차 

시차에서 ONLINE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EXPORT가 GDP 변화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귀무

가설을 유의수준 10%에서 기각하므로 EXPORT는 2

차 시차에서 GDP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표 8.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결과
Table 8. The result of Granger Causality test

Null 
Hypothesis

F-Statistic

Lag=1 Lag=2 Lag=3

EXPORT
 ↛ CPI

 5.30(0.03)**  3.40(0.06)* 3.24(0.06)*

CPI 
 ↛ EXPORT

 0.02(0.87)  1.93(0.18) 3.48(0.06)*

GDP ↛ CPI  3.46(0.08)*  4.94(0.02)** 4.00(0.04)**

CPI ↛ GDP  0.00(0.96)  0.04(0.95) 1.96(0.18)

IMPORT 
 ↛ CPI

18.67(0.00)***  6.66(0.01)** 4.63(0.02)**

CPI
 ↛ IMPORT

14.60(0.00)***  9.27(0.00)***
6.61(0.00)**

*

ONLINE↛CPI  7.24(0.01)**  2.77(0.09)* 2.85(0.09)*

CPI↛ONLINE  2.34(0.14)  1.36(0.28) 0.45(0.73)

GDP
  ↛ EXPORT

 2.32(0.14)  1.20(0.33) 0.10(0.95)

EXPORT 
 ↛ GDP

 0.07(0.78)  2.97(0.08)* 1.46(0.28)

IMPORT
 ↛ EXPORT

 0.09(0.75)  2.05(0.16) 1.64(0.24)

EXPORT
 ↛ IMPORT

 1.93(0.18)  0.58(0.57) 1.98(0.18)

ONLINE
 ↛ EXPORT

 0.38(0.54)  0.14(0.86) 0.64(0.60)

EXPORT
 ↛ ONLINE

 0.15(0.69)  0.42(0.66) 0.82(0.51)

IMPORT 
 ↛ GDP

 1.59(0.22)  0.03(0.96) 0.32(0.80)

GDP
↛ IMPORT

10.45(0.00)***  3.67(0.05)* 1.70(0.22)

ONLINE↛GDP  1.14(0.30)  0.09(0.90) 0.69(0.57)

GDP↛ONLINE 5.67(0.02)**  2.03(0.16) 1.19(0.36)

ONLINE
 ↛ IMPORT

10.31(0.00)***  3.76(0.05)* 3.03(0.07)*

IMPORT
 ↛ ONLINE

 0.36(0.55)  0.68(0.51) 0.23(0.86)

주: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정리해보면, GDP는 CPI, ONLINE, IMPORT에 

대해 외생적이고, CPI와 IMPORT는 서로 외생적이

다. 그리고 ONLINE은 IMPORT에 대해 외생적이고, 

EXPORT는 CPI에 대해 외생적이다. 따라서 외생적

인 순서를 GDP, CPI, ONLINE, IMPORT, 

EXPORT로 추정하였다.



198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 제12권 제3호

3.4 VECM 모형의 충격반응분석

공적분검정결과에 따라 설정된 VECM 모형의 충

격반응함수 분석을 이용하여 해외직구와 역직구에 충

격이 발생했을 때, GDP, 소비자물가지수, 온라인쇼

핑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즉, 충격변

수를 IMPORT와 EXPORT로 설정하고, 반응변수를 

GDP, CPI, ONLINE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1은 충격반응함수의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a) Response of LGDP to Innovation

(b) Response of LCPI to Innovation

(c) Response of LONLINE to Innovation
그림 1. 충격반응함수 결과
Fig.1 The result of Impact Response Function

그림 1(a)는 IMPORT와 EXPORT의 변화가 GDP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IMPORT는 단기

에는 크게 GDP에 (+) 영향을 미치다가 (-)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지만, 장기에는 0.00010으로 거의 0으

로 수렴하여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EXPORT는 초기부터 (-) 영향을 미치며, 

장기에도 지속적으로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장기에는 –0.00020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이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b)는 IMPORT와 EXPORT의 변화가 CPI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IMPORT는 초기

에 점점 (+) 영향을 미치다가 중기에는 거의 0으로 

수렴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장기에는 0.00040에

서 0.00050 사이로 약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PORT는 GDP에 미치는 영향과 비슷한 형

태로 초기에는 (+) 영향을 미치지만 (-) 영향으로 전

환되어 장기에는 –0.00016으로 일정하게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c)는 IMPORT와 EXPORT의 변화가 

ONLINE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IMPORT

와 EXPORT는 모두 ONLINE에 (-)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IMPORT가 EXPORT보다 더 

큰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본 논문은 해외직구와 역직구가 전자상거래와 거

시경제변수인 소비자물가지수, 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GDP, CPI, ONLINE, IMPORT, 

EXPORT 5개 변수로 구성된 VECM 모형을 이용하

여 IMPORT와 EXPORT가 GDP, CPI, ONLINE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파급효과 분석 기간

은 2014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고, 데이터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분기별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결과에 따르면, GDP, 역직

구(EXPORT), 해외직구(IMPORT)는 소비자물가지수

(CPI)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GDP, 소비자물가지

수(CPI), ONLINE 판매액은 IMPORT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고, GDP는 ONLINE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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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RT는 GDP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VECM 모형의 충격반응함수분석을 실행하여 변수

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해외직구(IMPORT)는 초기에

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GDP에는 (+) 영향과 (-) 

영향을 반복적으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기

에는 일정한 수준에서 (+)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역직구(EXPORT)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GDP에 (-)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해

외직구(IMPORT)와 역직구(EXPORT)는 ONLINE에 

처음부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해외직구가 ONLINE에 더 큰 (-)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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